
근대불교학은 19세기에 서양에서 탄생하여 아

시아의 수입도매상인 일본을 통해 20세기 초 한

국에 전해졌고, 근대학문의 연구방법론에 의해

불교 전통의 조형이 시작되었다. 근대에 들어 서

양은 오리엔탈리즘 시각에 의해 타자인 아시아를

열등하게 바라보았다. 서양의 오랜 문헌해석학

전통과 실증주의적 학문 풍토에서 비롯된 동양학

에도 동양에 대한 편견과 서양의 우월의식이 깊

게 깔려 있었다. 근대학문으로서 불교학은 불교

의 원산지이자 오랜 역사전통을 자랑하는 아시아

에 역수입되었고, 기존의 절대적ㆍ교조적 신념체

계 대신 창시자붓다와 불교의사상 및 역사에대

한객관적인접근이시도되었다.

앞서 일본은 19세기 후반부터 서구에 유학생을

파견하여 근대불교학을 일찍이 받아들였다. 1877

년 난죠 분유 등이 인도학의 대가였던 막스 뮐러

에게 유학하였고, 도쿄제대에서 하라 탄잔의〈대

승기신론〉, 인도철학 강좌가 개설되고 타카쿠스

준지로가 범어학 강의를 하면서 학제 내에서 근

대적 불교 연구가 시작되었다. 근대불교학은 한

역 경론과 주석서에 의거해 교리와 종조를 맹신

하던 교학이나 종학 등 일본의 전통적 불교와는

달리, 산스크리트, 팔리어 원전과 티베트어 대장

경 등으로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문헌비판과

역사 실증주의의 연구방법론을 채택한 것이다.

따라서 인도의 원전을 통해 붓다의 가르침을 명

확히 밝히고 이후 불교의 역사와 새롭게 성립된

경전의 계보를 계기적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초

기불교와 부파불교, 대승불교의 형성과 전개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통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불교인식이가능해진것이다. 

일본에서 근대학문의 연구방법론에 의거하여

불교사학의 토대를 닦은 이는 무라카미 센쇼였

다. 그는 1894년불교사학학술잡지인〈불교사림〉

을 창간하였고〈불교통일론〉과〈일본불교사강〉

을 저술하여 불교의 종합적ㆍ역사적 이해를 추구

하였다. 또한 1903년〈대승불설론비판〉에서 대승

불교는 붓다가 설한 가르침이 아니라는‘대승비

불설’을 설명하면서 교리가 아닌 역사의 차원에

서 접근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그의 영향을 받

은 사카이노 코요는 1907년 중국불교사의 대강을

정리한〈지나불교사강〉을 저술하였다. 이처럼 일

본에서는 불교의 역사적ㆍ사상적ㆍ종교적 의미

를 근대학문의 연구방법론에 의해 추구하였고,

20세기 전반에 한역본〈대정신수대장경〉, 팔리어

본〈남전대장경〉을 비롯해 각종 원전자료집과 사

전류를 편찬함으로써 불교학 연구의 인프라가 구

축되었다. 나아가 팔리어와 한역 경전의 비교를

통한 초기불교 연구, 인도의 주석서를 대상으로

한아비달마및대승경전과사상연구, 한역불전

에 의거한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불교 연구에

서괄목할만한성과를냈다. 

한국에는 1910년대부터 일본의 근대불교학 및

불교사 분야의 성과와 방법론이 소개되었고, 식

민지 당국의 학술, 종교, 문화 조사사업의 일환으

로 자료조사와 대규모 집성 작업이 이루어졌다.

1912년 2월에 창간된〈조선불교월보〉에는‘교사’

라는 이름으로 인도와 중국, 한국과 일본의 불교

사 개관이 연재되었다. 또한 이 잡지에는 무라카

미 센쇼의〈불교통일론〉일부를 권상로가 번역하

여 실었는데, 무라카미가 제기한 연구방법론의

핵심은 주석학적, 비평적, 역사적, 비교적 연구였

다. 문헌실증주의에 의한 역사학적 접근이 근대

적 불교연구의 방법론으로서 일찍부터 국내에 소

개된 것이다. 근대불교학은 강학이나 주석교리학

을 위주로 한 전통적 학술방식과는 차이가 있었

다. 방대한 문헌 수집과 분류, 비판적 텍스트 이

해, 객관적 서술의 지향 등 여러 문제에서 미묘한

온도차가있을수밖에없었다.

이러한 문헌집성과 계보학적 정리, 연구방법론

의도입에힘입어 1910년대후반부터한국불교관

련개설서가나올수있었다. 권상로의〈조선불교

약사〉(1917), 최남선이 교열을 본 이능화의〈조선

불교통사〉(1918)가 그것이다. 〈조선불교약사〉는

승려교육을 위해 집필된 최초의 한국불교 통사로

서 역대의 사건과 인물 관련 자료들을 연대순으

로 엮은 간략한 책이다. 한편〈조선불교통사〉는

방대한 사료가 수록된 자료집의 성격이 강하지

만, 저자의 해설과 평에 한국불교사에 대한 넓은

식견과 안목이 녹아들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지

금까지도 한국불교사 연구의 자료의 보고이자 지

침서가 되고 있다. 이능화는 문헌실증주의에 입

각한 계통적 역사 서술을 지향하였는데, 한국의

여러 불교 종파들을 정리하면서 조선시대에 성립

된임제종법통을특별히강조하고있다. 

이러한 자료 및 연구의 축적을 자양분으로 삼

아 이후 일본인 학자들의 한국불교 연구 성과가

나올 수 있었다. 경성제대 교수였던 다카하시 토

오루의〈이조불교〉(1929), 중국선종 전공자인 누

카리야 카이텐의〈조선선교사〉(1930)가 대표적인

예이다. 다카하시는 총독부의 종교정책 및 학술

조사를 담당하면서 한국의 불교와 유교 전통에

일찍부터 주목하였다. 그의 불교연구의 결과물인

〈이조불교〉에서는 많은 자료를 종횡으로 활용하

면서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전체적 정리와 함께

인식의 틀과 입론을 세웠다. 그러나 그는 관변 식

민사학자의 입장에 서서 한국사를 타율성과 정체

성이라는 부정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그에 의

하면 한국불교는 독자적 특성과 발전이 없는, 한

마디로 중국불교의 아류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조선시대 불교는 여성과 서민의 신앙으로서만 의

미를 가질 뿐 정치적 억압에 의해 사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침체와 쇠퇴를 거듭해 온 굴절의 역

사로 단정하였다. 다카하시의 표현에 의하면, 조

선시대 불교는 종교로서의 사회성을 잃고 소외된

계층의 신앙이었을 뿐이며 국가로부터 교권을 빼

앗기고 모욕과 압박을 받은 기괴한 역사에 불과

하다는것이다.

〈조선선교사〉를 지은 누카리야는 근대기의 대

표적 학승인 박한영 등에게 정보를 얻고 기존의

자료와 연구를 참조하여 한국불교의 선과 교학

사상 전체를 망라한 개설서를 낼 수 있었다. 〈조

선선교사〉는〈이조불교〉와함께식민지기한국불

교 연구의 기념비적 역작이지만, 여기에서도 원

효, 지눌 등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한국의 선종

과 교학 전통에서 중국과 다른 독창성을 찾기는

힘들다고 단언하였다. 일본 조동종 승려 출신으

로 종립 고마자와 대학의 교수였던 누카리야는

조선시대를 선과 교의 암울한 쇠퇴기로 보았고,

19세기 선 논쟁을 예시하며 한국의 선종은 임제

종 우위의 편견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그는 부처가 진귀조사에게 선을 전수받았다는,

한국에서 나온 독특한 주장인‘진귀조사설’이나

염화미소 등의‘삼처전심설’에 대해 경전상의 근

거가 없는 후대의 가설이자 망설이라고 혹독하게

비평하였다. 

한편 1920년대 후반부터는 외국에서 불교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유학생들에 의해 서양과 일본의

최신 연구 성과가 전해졌다. 프랑스와 독일에서

유학한 김법린과 백성욱, 일본에서 배워온 강유

문, 김경주, 김태흡, 허영호등이새로운학문방법

론과 연구동향을 소개하고 불교 연구에 뛰어들었

다. 예를 들어 김법린은 세계의 학술사조에 적극

대처해야 함을 주장하며, 프랑스 불교학의 성과

를 인도학, 중국학, 티베트학으로 나누어서 정리

하였다. 그는 역사학, 언어학 등의 비판ㆍ분석적

방법, 원전 교정과 주석을 위주로 한 문헌학 연구

를 통해 종의적 전통과 신화적 전설에서 탈피해

야한다고역설하였다.

1930년대 이후 한국불교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

로 질적으로 더욱 확대되고 제고되었다. 대표적

성과를 소개하면, 〈조선불교사고〉(1939)를 쓴 김

영수는 오교구산, 오교양종 등 한국불교 종파사

의체계를세웠다. 또에다토시오는조선초간경

도감의 불전 간행과 불서 언해 문제 등에 주목하

였고, 권상로와 함께 조선왕조실록에서 불교 관

계 기사를 발췌한〈이조실록불교초존〉(1934)을

펴냈다. 그 외에도 의천의 교장과 고려대장경, 조

선시대 간행 불서 등에 관한 문헌학적 연구 성과

도나왔다.

한편 박한영은 1930년대 전반 무렵 중앙불전의

강의교재로 불교사 개설서인〈불교사남요〉를 썼

다. 현재는 앞부분의‘석가본행기’만 전하지만

서론인‘통론’에서인도, 중국, 한국, 일본불교사

를 간략히 개괄하고 있어 책의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통론’에서는 부처의 행적부터 아쇼카

왕의 불교 확산, 대승불교의 성립과 중관ㆍ유식

사상, 불교의중국전래와한역경전, 교종과선종

의 발전과 송대 이후 불교사를 간략히 언급하였

고, 한국의 불교 수용과 구산선문 및 구법승의 활

동, 고려시대 불교전적의 동아시아 유통과 선과

교의 병행 등을 압축적으로 서술하였다. 또한 일

본불교에 대해서는 나라시대의 남도 6종과 가마

쿠라시대 이후의 종파불교를 개관하였다. 나아가

그는 세계의 불교를 남부불교의 소승, 티베트ㆍ

몽고 등 북부불교의 라마와 밀교, 대소현밀을 갖

춘 일본의 동부불교로 나누었으며 현재 중국불교

는 영화를 잃었고 조선불교는 명맥만 유지하는

상태라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박

한영의〈불교사남요〉는 당시 일본학계의 연구 성

과와 불교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상당부분 차용한

것임을알수있다.

근대시기 한국학의 태두였던 최남선은 불교학

자는 아니었지만 불서 간행에도 힘을 쏟았고, 한

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한국사에 있어서 불교

가 유교보다 서민생활과 정신문화 등에 미친 영

향이 더 크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한국불교의 특

징은 인도의 서론적 불교, 중국의 각론적 불교에

대비되는 결론적 불교이며 많은 사상적 성과가

나왔다고 보았다. 특히 원효로부터 이어진 통불

교 전통을 강조하면서 한국불교의 종합성과 독자

성을 내세웠다. 이는 인도-중국-일본으로 이어

지는 일본의 전통적 불교사 인식, 그리고 종파불

교적 특성에 대한 반론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

서매우주목할만하다.

이처럼 문헌텍스트의 조사 분류와 근대학문의

실증적, 객관적 연구방법론이 적용되면서 20세기

전반에 한국불교의 역사와 사상, 문화 등을 집대

성하고 이미지화하는 전통의 조형 작업이 이루어

졌다. 일본인 학자들의 한국불교 연구 또한 근대

학문의 방법론에 의한 체계적 이해와 서술, 주제

의 발굴과 입론 형성이라는 점에서 크게 기여했

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오리엔탈리

즘에 입각한, 타자에 대한 폄하와 부정의 시각이

개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해방 후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가 축적되면서 식민지기 연구의 한계

를 넘어서 한국불교사의 전체적 모습이 생생히

밝혀지고 있다. 다만 조선시대 불교의 경우는 부

정적 전통의 상을 극복하고 인식을 전환하는 데

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

불교 연구에서 지나친 민족주의나 종파적 관점을

지양하면서 고유성에 내재된 보편성을 동시에 추

구해야 한다. 나아가 동아시아 세계, 그리고 한국

사에서 차지하는 한국불교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다각적접근이필요하다.

김용태 교수의

한국불교 토픽 36選

권상로의저술〈조선불교약사〉. 이능화의〈조선불교통사〉표제지. 이책은현재까지도
불교사연구의중요한책으로높은평가를받고있다.

한국에거주하며한국불교에관련된많은글을남긴다
카하시의저술〈이조불교〉. 

이상사진=〈한국불교100년〉

34. 근대불교학의 수용

폄하·부정담긴한국불교전통구체화

근대불교학서양서역수입돼

日이어조선도연구에박차

오리엔탈리즘인한‘열등’각인

다각적인접근으로해소해야

기획연재 13제 1098 호 2016년 5월 25일수요일 / 불기 2560년

사찰법당앰프설치전문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설치가격 : 2,250,000원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大出力믹싱앰프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현재사용중인법당앰프에,
스피커의교체만으로도
장엄한소리를책임집니다.

◇앰프구성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소형 믹서 5채널 1대 ·YD-675 핸드 마이크 1대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고급 앰프케이스 1개
·CD기기 1대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CCTV설치

송금계좌 : 
우리은행(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주지스님
전용마이크

●무선마이크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법당전용스피커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스피커,CD기,마이크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스피커,무선해드셋,CD기,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스피커,무선해드셋,CD기,구즈넥,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지붕개량을해야하는데돈이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저렴한가격에제일튼튼하고예쁘게단하루만에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A

서서울울··경경기기 :: 0022))445566--88883311
강강원원도도 :: 001199--33 99 66--11111100
충충청청도도 :: 001100--88667744--22335577
경경상상도도 :: 001100--44118877--00006622
전전라라도도 :: 001100--33551111--66668822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새는지붕”때문에 고민하십니까?


